
성경통독, 숨가쁘시지요?  

 

드디어? 100일 성경통독을 시작하였습니다. 100일 통독도 이렇게 숨이 가쁜데, 예전에 

90일 성경통독은 어떻게 했나 싶네요. 아침시간을 놓치면 오후나 저녁의 통독은 분량채우

기로 전락하는 느낌입니다. 특히 주일을 준비하는 금요일과 토요일은 이미 마음이 조급해

지기 때문에 통독의 역기능모드가 작동됩니다. 어느 형제의 나눔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는 1월 통독을 12월부터 미리 시작하여 숨고르기를 한다고 합니다. 참 지혜롭더군요. 학

창시절 줄을 지어 운동장을 돌 때, 앞에 서면 더 힘이 나는데, 뒤에서 따라가면 더 지쳤거

든요.  

 

고해성사는 아니고, 제가 100일 성경통독을 완주하는 요령은 살짝 반칙을 하는 것입니다. 

가급적 일정표를 따라 읽되, 그 날 놓친 분량을 다음날로 미루지 않기 위해 소제목만 읽

고 넘어가는 것이지요. 성경묵상은 새벽기도를 통해, 성경공부는 따로 시간을 내어 하고 

있으니 통독은 큰 그림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성경 한눈에 보기(구약)를 

옆에 두고 읽으니 큰 것은 꼭 짚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읽기는 읽었는데 무엇을 읽었는

지 아득하면 제 방법도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완급조절 잘 하셔서 완주하시길 기대합니

다.  

 

이런 저런 이유로 아직 시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금주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나

중에 일주일만 더 하면 되니까요. 3년 전 2월, 이광보 파송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아르헨티

나 과라니 부족을 탐방하는 중에도 짬을 내어 성경을 읽으시던 김광식 장로님과 김연향 

권사님이 생각납니다. “여기까지 오셔서 읽으세요?” 제 감탄이 오히려 무색하더군요. 

이런 추억과 헌신이 헤브론 공동체가 공유하는 소중한 가치들입니다. 5년 전 처음 시작한 

90일 성경통독의 열기가 얼마나 후끈했는지요. 요즘의 텅 빈 친교실을 둘러보며 아쉬움이 

더 진해집니다.  

 

2022. 1. 16. 임철성 목사 올림 


